
 
 

 

 

 

 

           2026년 3월 

 

친애하는 형제 자매 교우 여러분: 

 기도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는 이 사순시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영감을 

주시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토론토 대교구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정의와 자비, 사랑의 

실천 속에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가톨릭적 가치를 중심에 두기로 결정한 지 5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뜻깊은 기념의 해를 맞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정 안에서 ShareLife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는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가톨릭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ShareLife는 1976년, 필립 포콕 대주교께서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지키려는 교회의 사명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깊이 자각한 양심의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빛에 이끌려, 교회 안의 

모든 이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과 가톨릭 사회교리를 온전히 구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새로운 비전은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나눔과 봉사의 순간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지난 5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도움은 조건 없이 베풀어집니다. 누구도 

자신의 처지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이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청할 때, 

교회는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으로 응답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약속은 대교구 전역에서 ShareLife의 지원을 받는 40여 개 기관의 따뜻한 나눔과 

손길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이 돌봄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피해 온 새 이주자들이 안전을 찾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함께 동행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안전, 

그리고 희망을 안겨 줍니다. 배고픔에 놓인 이들이 따뜻한 끼니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헌신적인 신앙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섬길 미래의 사제와 부제, 평신도와 수도자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은 고통과 두려움, 불안의 순간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합니다. 이는 자비로운 돌봄을 통해 우리의 가톨릭적 가치를 보여 주고, 공동체의 힘으로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예수님의 이 복음의 부르심은 지난 50년 동안 ShareLife와 그 산하 

기관들을 이끌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되새기며, 하느님께서 여러분께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라시는지 마음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잊혀졌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정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 눈과 마음이 되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 ShareLife 본당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기를 초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가톨릭 

공동체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온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너그러움,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에 대해, 하느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성모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프랭크 추기경 레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주교 

 

추신) 오늘 여러분의 ShareLife 나눔은 앞으로 50년 동안에도 우리 가톨릭 신앙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 자비롭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